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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세무플랫폼 문제해결 위해 국세청이 

적극 나서야”

-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 문제점 지적… 이후 국세청은 무책임한 답변
- 황명선 의원, “허위과장광고는 국세청이 조사의뢰하고 플랫폼 업체 간담회 정례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

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

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

랫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

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의원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광고는 국세청이 사례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세무플랫폼과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국정감사PPT 화면


